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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기업, 감산에 생산중단 잇따라
태광산업 스판덱스 생산 중단 … 코오롱도 5% 추가 감산 검토중

화섬기업들이 섬유제품 생산을 줄이거나 아예 중단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고유가 상황을 맞아 원재료인 나프타(Naphtha) 조달비용이 급상승하고 있으나 이를 제품에 온전히 반영하

지 못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품 가격 자체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격경쟁력을 갖기 위해 비용이 적게 드는 중국 현지 생산으로 무게중심이 급속히 이동하는 경향도 

심화되고 있다.

9월4일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최근 스판덱스 국내 생산을 중단키로 했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연산 기준으로 스판덱스 국내 생산량이 2만4000톤에 이르나, 시장 경기가 좋아질 때까

지 모든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다”면서 “이에 따라 현재 6000톤 가량 생산에 그치고 있는 중국 공장 가동을 최

대한 끌어올려 최고 1만톤까지로 생산량을 늘리는 한편 공장 증설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장 관계자는 이에 대해 “태광산업은 설비가 노후화되고, 품질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태광산업은 일시 중단이라고 말하지만 앞으로 시황이 

좋아지더라도 공장 가동을 100% 재개할 지는 두고 볼 일”이라고 말했다.

코오롱도 2005년 스판덱스 국내 생산을 줄이는 등 화섬기업들의 스판덱스 구조조정이 2005년부터 지속돼왔

다고 전했다.

또 효성 측은 스판덱스 공장을 정상 가동하면서 나름대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일부 경쟁

기업들 사이에서는 “공장 가동률이 100%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는 전언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나일론 제품의 감산 조치도 잇따르고 있다.

나일론(Nylon) 원료인 카프로락탐(Caprolactam)을 생산하는 카프로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과 맞

물려 벌어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일론 제품의 국제시장 경쟁력이 상실된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다.

이와 관련해 나일론 원사 판매로 연간 2700억원 안팎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효성은 최근 들어 원료 조달에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9월에도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감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효성은 일본으로부터의 원료 수입량 확대와 5-6월경 단행한 감산, 원료 비축량 방출 등으로 감산 없이 버텨

왔으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고 시장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지난주까지 나일론 생산량을 20% 정도 줄인 코오롱도 파업 사태가 지속되면 9월10일경을 전후해 5% 가량

을 추가로 감산할 계획이다. 

코오롱의 감산에 대해 일각에서는 “재료 조달 어려움에 따른 일시적인 감산이 아니라 제품 생산 자체를 줄

여나가려는 포석”이라고 풀이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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